
재미있는 성경 질문들

1. (삼상 28:15)(왕하 21:1-6)을 보니까 영매가 등장하는데 영매는 진짜 혼을 부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능력이 진짜라면 사무엘상을보면 죽은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 올라와서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담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가고, 다른 어딘가로 가도 다시 이 세상에 혼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스올은 땅 아래의 세계입니다. 땅 아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혼을 부를 때에,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습니다만, 사울은 사무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보았다고 말했고,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이 말한 생김새를

보고 그가 사무엘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삼상 28:15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빙의한 것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말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빙의된 무당이 죽은 자의 말을 전하는 것과 같이요 (왜 무당이 죽은 조상을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추워~

추워~ 추워도 너~~~~~무 추워). 

초혼술은 고대 서아시아 지방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소위 영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허상이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 20:6-7).

2.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다윗은 유다지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지파이며, 그 중에서도 아론계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본 것같군요.

영어성경에서는 종종 삼하 8:18을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enaiah son
of Jehoiada was commander of the Cherethites and the Pelethites; and David’s sons were priests.

그럼,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Sam. 8:18 ּ֙הו ע וּבְנָיָ֙ י בֶּן־יְה֣וֹיָדָ֔ י וְהַכְּרֵתִ֖ ד וּבְנֵ֥י וְהַפְּלֵתִ֑ ים דָוִ֖ פ הָיֽוּ׃ כּהֲֹנִ֥

그런데, 이 영어의 번역은 아주 문자적인 번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כהן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을 아는 사람이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히브리어 이כהן "제사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왕상 4:5를 참고하시면 이כהן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Azariah son of

Nathan — in charge of the prefects; Zabud son of Nathan the priest — companion of the king. 

1Kings 4:5 ן ים וְזָב֧וּד בֶּן־נָתָ֛ ן עַל־הַנִּצָּבִ֑ ן וַעֲזַרְיָ֥הוּ בֶן־נָתָ֖ לֶךְ׃ כּהֵֹ֖ ה הַמֶּֽ רֵעֶ֥

위의 문장에서 은כהן המלךרעה 과 동격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왕의 친한 벗 이라는"כהן

말입니다. 왕상 4:5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선지자는 특정 지파나 누군가에 주어지는

세습직이 아닙니다(세습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 선지자 나단의 아들은 지방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요. 그런데 그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은כהן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은כהן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벌써 2000년

전도, 그리고 1000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칠입인역 성경 LXX와

기원후 2세기에 쓰여진 시리아역본 페쉬타, 11세기의 유대인 성서 주석가 라쉬, 15세기의 탈굼

사무엘에서는 כהן이라는 단어를 "제사장"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신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3. '맹세 하지 말라'는 것이 잠언에 적혀 있던것 같은데(솔로몬 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난다 긴다
하는 성경인물(예언자, 제사장 들 등) 들도 맹세들인지 궁금합니다! (왕상 18:15, 22:14) (왕하 3:14)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한 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쳑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식의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 말을 상대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명예나, 부모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나를 옹호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도 생긴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말

옴누오 ὀµνύω는 "거룩한 것을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거룩한 것을 붙잡고 자기의

약속, 자기의 결백, 자기의 말이 옳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과 절기들,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성막(성전)이며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거룩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맹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4.역대하를 읽다가 '내가 통수권자 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 묵상이었는데 이 생각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사에서 보통의 선한 왕들로는 만족스럽게 기록하지 않으신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왕이었어도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산당을 철저히 없애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의 통수권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정도'를
원하실까? '정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 생각은 이미 글러먹은 것일까? 만약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든 우상을 없애고 교회만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크리스챤 대통령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다시
없다는 솔로몬의 지혜로 큰 반발 없이 그것을 이루게 하실까? 하지만 남북 이스라엘 시대라고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다.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였지만 과연 그 땅에 뿌리 깊이 박힌 이교문화를 단번에
쓸어버리는 것이 쉬운일이었을까? 그 우상들은 매력적이었고, 이미 그들에게 '신앙'이었다. 그렇담, 그들이
용감했듯 현 시대의 크리스챤 통수권자도 '그렇게' 용감해야 할까? 그것은 무식하게 용감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고 역대하를 더 읽다보니 여호사밧(유다 왕)은 신당을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이
사는 곳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며 재판관들, 예배관련자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대하 19:4-11) 아무튼 절대군주제 일때도 왕이 이렇게 몸소 노력해야 했던
일인데 과연 지금 세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통수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통수권자' 일지
궁금했습니다.

유다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그리고 그 이전의 통일왕국이던 간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왕이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왕인데 어떻에 음란한 더러운 종교와 합법적이지 않은 산상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종교법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사회법인

사회가 성서의 이스라엘 사회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와는 다른 사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서학자나 목회자가 설명해야할 몫은 아닌 것같아요. 대통령이 "이명박"인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 것은 별개가 아닐까요? 혹시 형제님께서 우리 나라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교일치 국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의 질문이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기독교인에게 편파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인 답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하는가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제게 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님의 한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절대로 "절대군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국들은 "절대군주제"였습니다. 절대군주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 권위를

위탁받은 종"일 뿐입니다. 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했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